
3년 연속‘경단녀’IT취업지원…취업률 100% 도전

 

 

코스콤(사장 홍우선)이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인력개발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

리를 제공하기 위한 IT취업 프로그램을 3년 연속 지원하기로 했다.

코스콤은 재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들을 IT융합강사로 양성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

을 후원했다고 9일 밝혔다.

이번 프로그램은 VR코딩과 뉴미디어 제작 등으로 진행되며 올해까지 3년간 총 40여명의 대상자에

게 교육기회를 제공했다.

올해는 IT교육·콘텐츠 기획 전문회사와 협약을 맺고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를 우선 채용하

기로 했다. 실제 지난 2년간 IT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도 IT보조강사 등으로 100% 취업

한 바 있다.

https://newsroom.koscom.co.kr/26100
https://newsroom.koscom.co.kr/26100
https://newsroom.koscom.co.kr/26100
http://newsroom.koscom.co.kr/wp-content/uploads/2021/05/코스콤스토리-상단바수정.p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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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형우 코스콤 전무이사는 기부금 전달식에서 “최근 코로나19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

회에,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
